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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 사례

대학교는 늘 사람들로 붐볐다. 건물 안에서는 복도와 강의실마다, 그리고 건물 밖에서는 길과 작게 꾸며진 조경 및 휴식공간마다 

구석구석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펼쳐지던 대학교의 풍경이다. 2020년 초에 들어서 개학을 앞두고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몇 달째 그 붐비던 대학교의 캠퍼스는 비어 있다.

도서실은 학생들이 휴식과 공부를 하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지만, 대출만 가능한 곳으로 바뀌었다. 건물 내부의 

복도와 휴게공간에는 삼삼오오 수업 시간 사이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이동하느라 분주하였지만, 지금은 

텅 빈 복도와 텅 빈 휴게실만 남아있다. 간간이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오가긴 하지만,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교실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면 마치 끝나지 않은 방학의 한가운데 있는 풍경이다. 

다른 어느 학과보다도 학부생들의 학교시설 사용률이 높은 건축학과의 경우, 설계실은 늘 주 7일 24시간 개방을 목표로 

밤낮없이 불을 켜며 운영을 해왔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2학기를 맞은 현재 이곳은 다시 열릴 날을 기다리며 문은 

잠겨있고 그림자만 가득하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 상황을 지켜보며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던 이 공간은 올해 

Case of Korea University

사진 1. 코로나19로 인해 9월 초에 일시 사용 중지된 설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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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신청하는 학생에 한하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밀도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인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비록 대부분 작업이 컴퓨터로 대체 되고 디지털 프로 그램으로 설계를 하지만, 건축공간이 가진 물리적 성격을 반영하는 

물리적 스케일 모델을 만들려면, 그리고 자기만의 작업에 각종 재료와 책을 펼쳐놓고 장기간 집중하여 작업하려면, 그리고 친구와 

선후배들과 교류하며 생각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면 혼자서 갇힌 공간에서 하기보다는 학교의 설계실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지,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학교 설계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하였고, 

결국 이전보다 훨씬 떨어진 배치를 적용하며 제한된 인원수의 학생에 한하여 설계실을 개방하였다.

코로나19와 함께 어수선했던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지내며 9월부터는 본격적인 설계수업이 진행될까 하며 기대했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9월 첫 주부터 설계실은 다시 폐쇄되고 2020년 2학기의 첫 2주는 의무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다. 

상황에 따라 어쩌면 첫 2주가 2달이 될지도 모른다. 디지털 시대이고, 줌 등의 화상통화 방식으로 정보전달이 가능하고 서로 

얼굴도 볼 수는 있지만, 직접 앞에 두고 얼굴을 마주하며 진행되는 의사소통과 화면과 네트워크를 한번 거쳐서 통하는 온라인 

의사소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좁혀질 때까지는 학생들도 교수들도 계속 서로 마주 앉아서 하던 설계수업을 

그리워하며 현 상황이 끝나길 기다릴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2. 온라인 설계수업 진행 모습 (2020년도 2학기) 

사진 3. 온라인 설계수업 중 크리틱 진행 모습


